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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전 준비 본격 돌입…현지 매체 "전략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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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AP/뉴시스]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질베르토 모라. 2026.06.10.

[과달라하라(멕시코)=뉴시스] 하근수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꺾은 공동 개최국 멕시코

가 다음 상대인 홍명보호와의 2차전 준비에 돌입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지휘하는 멕시코는 13일(한국 시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훈련 센터에서 담금질했다.

멕시코시티 훈련 센터는 멕시코축구연맹이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4억 멕시코 페소(약 353억원)를 투자해 개보수한 멕시코 축

구대표팀의 최신식 훈련장이다.

전날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공식 개막전이자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멕시코 매체 에스토는 "선수단이 남아공전 승리 이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훈련장에 복귀했다"며 "아기레 감독은 코치진에게

선수들을 맡기고 한국전 전략 논의를 시작했다"고 조명했다.

이어 "아기레 감독이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맞붙을 한국에 관해 얘기하는 동안 선수단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덧

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뛰었거나 일정 시간 이상을 소화한 선수들은 회복 훈련 그룹, 교체 출전했거나



결장한 선수들은 정상 훈련 그룹으로 나뉘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비선발 조가 한국전 선발 라인업에 들기 위해 투지를 보여줬다고 짚었다.

A조 1위를 놓고 격돌할 멕시코와 한국의 맞대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멕시코시티=AP/뉴시스]남아공전 퇴장으로 한국전 못 뛰는 멕시코 수비수 몬테스(오른쪽에서 3번째). 2026.06.11.

한편 멕시코는 남아공전에서 퇴장당한 주전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로코모티프 모스크바)를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에스토는 "몬테스가 결장하면 에드손 알바레스(페네르바체)와 루이스 로모(과달라하라)가 요한 바스케스(제노아) 파트너로 나

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멕시코 주장 알바레스는 본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이지만 상황에 따라 중앙 수비수도 맡을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로모는 알바레스에 비해 이름값은 낮지만 전문 센터백이라는 점에서 선발 출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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